
석유공사, 해외채권 7억달러 발행

석유공사가 7억달러에 달하는 5년 만기 해외공모채권을 저금리의 우량한 조건으로 발행하는데 성공함으로

써 해외자원 개발 투자비용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.

석유공사는 우수한 재무조건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로드쇼 전개해 5년물 미국채 금리에 1.75%를, USD 리보

금리에 1.48%를 각각 가산한 수준인 2.91%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지금까지 국내기관에 의해 발행된 5년 이

상의 해외 달러 공모채권 중 가장 낮은 금리로 발행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석유공사는 최근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세계 주요 환율 및 금리 변동성 등 다소 불안정한 시장상황

에도 불구하고 낮은 금리 조건에 대규모의 외화자금을 조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.

2009년 7월 10억달러 Global Bond발행에 이은 것이어서 해외 원유자원 확보에 필요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용

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. <고우리 기자>

<화학저널 2010/11/03>


